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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과학기술자 고려대 김환규 교수 선정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매월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0월 수상자로 고려대 신소재화학과 

김환규 교수가 선정됐다.

과기부는 김환규 교수가 고효율 덴드리머형 광증폭 나노소재의 개발과 신합성법을 정립하고 에너지전달 메

커니즘의 새로운 원리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0월3일 발표했다.

김환규 교수는 광정보․통신산업에서 재료 혁명을 가져올 꿈의 물질로 인식되고 있는 고효율 덴드리머형 유

기 광증폭 나노소재를 최초으로 개발하고 소재의 에너지 전달과정을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했다.

소재는 광합성 때 엽록체가 빛을 흡수해 전송하는 집광 효과를 엽록체 대신 유기 발색단에 도입한 것으로 

최상의 광증폭 특성을 발현함으로써 고효율 광증폭 나노소재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덴드리머는 중심(Core)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일정한 단위구조가 반복적으로 뻗어나오는 형태의 고분자로 나

뭇가지 부분에 빛을 흡수하는 발색단을 도입하면 빛이 포집되는 집광효과를 낼 수 있다.

연구결과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고분자화학, 불소화학, 분광학 및 정보소재 화학 등 서로 다른 특성의 학

문 영역들이 접목돼 이루어진 성과로 국제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신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2006년 9월과 2월 2차례 소개됐다.

김환규 교수는 “고효율 광증폭 소재와 소자를 개발하면 광정보․통신산업에서 재료와 소자 혁명을 불러일으

켜 지금까지 초고속 정보․통신산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온 유기 재료의 응용성을 확장하고 차세대 광정보․

통신 산업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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